우크라이나 선교편지(42)                                                           2011.  12.  3
우크라이나복음주의신학교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과 함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는 겨울이 시작되어 신학교도 난방을 시작하였으며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어 선교관 지붕을 덮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 신학교를 향한 기도와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희 신학교에 하신 일을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고자 합니다 
선교관 건축 – 건축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분들이 모두 신자들이라서 찬바람속에도 두툼한 옷을 입고 지붕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전깃불을 켜 놓고 일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분들을 붙혀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이고 배후에서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외장(골격)공사는 기초공사로부터 3개월만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창문과 출입문도 모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붕공사도 눈이 오기전에 잘 끝났습니다. 벽돌이 물에 약한 재료로 되어 있어서 눈이나 비가 오기전에 서둘러 방수용 재료를 사용하여 먼저 발랐고 마감은 내년 3-4월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추워져도 찬 바람이 안으로 직접들어 오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날씨에는 집안에서 내부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공사와 ,상하수도 (배관)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난방공사, 바닥 바르기, 내벽 바르기, 화장실 공사, 부엌설치, 내벽 도배하기, 그리고 가구 등, 남은 공사를 계속하여 3월 초순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건축헌금   모금된 건축비로는 외부공사 정도만 할 수 있어서 내부공사는 일단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 월요일마다 모이는 직원 기도회에서 내부공사 비용을 보내 주시도록 기도를 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11월에 내부공사에 필요한 건축비를 보내 주셨습니다.  11월 마지막 기도회에 이 사실을 광고하자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건축 실무자인 꼴랴는 “슬라바 보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며 책상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집에서 저녁마다 식구들이 건축비를 위해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들어 주셨다”고 간증을 하였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관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이미 본관공사 때 많은 응답의 체험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어 직원들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1월 강의 - 이달에는 독일 선교사인 권순태 목사님이 선교학을,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다가 세계로 다니며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신인훈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강의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강의를 즐기고 학교생활을 좋아합니다. 수업 1주일 전부터 난방을 시작하여 바깥 기온은 차지만 건물 안은 따뜻하여 마음도 훈훈하고 여유가 있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학생 51명, 강사 통역 4명, 조리사 2명, 직원 4명 모두 61명이 학교에서 숙식을 하게되어 기숙사 방 1개가 모자라 할 수없이 상담실 방을 비우고 급히 침대 2개를 급조하여 학생을 재우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내외가 머물 방은 없어서 조금 가까운 한 선교사님댁에서 나들었고 수업을 진행하는 교무, 학생처장 내외는 간신히 잘 방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개교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숙식을 했고 식당도 만원이었지만 모두가 식사와 교제를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곧 선교관이 완공되면 기숙사 방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학생부인 초청모임 신학교는 처음으로 졸업생과 재학생의 사모를 모두 초청하여 1박2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식당을 꾸미고 예배실도 아늑하게 고무풍선으로 단장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11월 23일부터 2일간 모든 경비를 학교가 부담하여 전체 25명을 초청했는데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아아들 학교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여 아쉬워했습니다. 기차까지 합하면 집을 3박이나 비워야 하기에 참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에는 사모교육이 정말 필요하기에 앞으로 신학교가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로, 또 남편이 가서 공부하는 학교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고 사모끼리 대화도 하고 필요한 강의도 듣고 잠시지만 스트레스도 풀고 남이 해주는 식사를 하면서 즐기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고 그들의 반응 역시 너무 좋았고 몇 사모들은 “선교사들이 이곳까지 와서 자기들을 이해해 주고 섬겨주는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간증도 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온 사모도 있었고 남편과 함께 세 자녀를 데리고 온 사모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시할 사모 교육 프로그램에 큰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얻은 소득중 또 하나는 이모임을 통하여 자문 변호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사모 한 분이 자기의 명함을 주면서 무슨 일이든지 신학교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게 연락해 달라고 하며 돕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오래 전부터 자문 변호사를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이 모임을 계기로 최소한 매년 1회라도 이런 모임을 가지기로 하고 남편 학생들뿐 아니라 그 부인들도 우리의 한 식구라는 것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며 신학교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 비용이 좀 들기는 했지만 흐뭇한 모임이었습니다.   
교회 방문  지난 11월 24일에는 권영봉 선교사님 내외분과 같이 신학교의 현지인 전임교수 요원인 솨블린스키 알랙산드르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의 초청을 받고 방문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유럽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노비고라드 볼린스키라는 도시인데 600년 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주일은 성서주일로 고아원 식구들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김정신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풍선으로 넓은 교회당을 밤 12시가 넘도록 장식하여 주일날 예배보러 온 교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처음 보는 장식이었고 그런 장식을 해 본적도 없어 놀라기만 했습니다. 주일예배에는 어른이 150명 정도 모였고 이 교회는 고아원과 맹인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두 가정은 특송도 하고 권목사님은 트럼팻도 불고 저는 한글 통역자가 없어서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알랙산드르 목사가 통역).

같은 직원이 목회하고 있어서 가 보았는데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교육을 잘 시킨다는 것 (성서주일이라고 우크라이나 말로 된 성경이 손에 들어오게 된 역사를 약 1시간에 걸쳐서 슬라이드로 설명),  성가대가 찬양을 많이 하고 어린이 성가대까지 준비하여 찬양을 하고 예배를 3시간 동안 드리는데도 교인들이 별로 요동없이 잘 앉아 있고 또 교인들이 예배 순서에 참여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등 참 좋아 보였습ㅂ니다.  (대체로 우크라이나 교회는 2시간 이상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10월 어느날 알랙산드르 목사님이 월요일 직원기도회에서 교회에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해서 같이 기도한 일이 있는데 한달 지나서 교회부지를 샀다고 기도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기도회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이 나서 돌아오는 길에 땅을 좀 보여 달라고 해서 현장에 갔습니다. 그 도시내 번화가 4거리의 한 코너인데 300평으로 4각형의 택지였습니다.  어떻게 샀느냐고 물었더니 이 땅이 나왔는데 15,000불을 달라고 해서 신학교 기도회에도 기도요청을 하고 교회에 광고하여 1달 정도 교인들이 헌금하여 이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교회당 지을 건축비가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더니 현재는 한 푼도 없지만 기도하며 지어 보겠다고 하여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추진하면 주님께서 지어 주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왔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당이 지어 져서 그 도시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 신학교에서 하신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함께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더욱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1. 선교관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4월에 입주하도록 모자라는 건축비를 채워주시도록.  
2. 더 깊은 지하수 우물을 파서 보다 좋은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3. 지금 편집중인 신학교 Year Book (사진첩)이 12월 중순에 출간이 되어 배부하도록 
4.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신학 공부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맡은 교회 사역에 열매가 있도록  
5. 신학교 운영비, 장학금이 채워져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6. 신학교와 교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7.. 우크라이나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 유럽과 중동을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신학교 후원 :  
1) 한국 – 신학교 후원=국민은행 신학교 계좌번호 - 9210-194-3610 (예금주 남성호),

  개인 후원 = 국민은행 839-21-0194-361 (남성호)
2) 미주에서는 Payable to “‘Song Ho Nahm" 으로 발행하시고 다음 주소로 수표를 보내시면 됩니다. 
To: Mrs. Jy Young Lee,  #2728 Redondo Beach Blvd. Torrance CA 90504. 전화: 310-329-2761 (이지영집사)

3) 혹은 Mission Ukraine 앞으로 수표를 발행하시고 메모난에 신학교라고 쓰신후 다음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To: Mission Ukraine  P.O Box 76484  Los Angeles  CA  90076    Tel 661/313-5120  (Kay 집사)
기도와 지원에 다시 감사드리며  
남 성호  이 미숙 선교사 드림   <nahm530@gmail.com>
